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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の心が卽ち神なので人間
が心を抱く通りになるのです 
인간의 마음이 곧 신이므로 인간
이 어떤 마음을 품으면 그대로 됩
니다 As the heart of humanity is 
just God, if one has something in 
their heart, it is accomplished as 
it is

今日, 神學の敎授や博士達は神の本質

を知らずに神學を敎えています． だから, 

神學大學を卒業したという人達も神に對

する本質も知らないまま神學について語っ

ているので全てが噓になるのです.  오늘

날 신학 교수나 박사들은 신의 본질을 모

르면서 신학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는 사

람들도 신에 대한 본질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이 되

는 것입니다.  Although today’s professors 

or doctors of theology do not know the 

essence of God, they teach theology. 

Therefore, the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s of theology do not know 

the essence of God, they talk about God. 

So all things that they speak are lies. 

神樣とは靈です． そして, 靈については

聖書に「人間の靈」と書かれています．人間

の心が, 卽ち, 神だということです．よく 「神

樣が見えない」 と言われているが, 皆さん, 

人間の心が見えますか? 見えないでしょ

う．それは人間の心が神であるからです． 

신(神)이라는 것은 바로 영(靈)입니다. 그

리고 영에 대해서는 성경에 ‘인간의 영’이

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

음이 곧 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흔히 

“신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

의 마음이 보여요? 안보이죠. 그것은 인

간의 마음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God(神) 

is spirit. And the Bible records spirit(靈) as 

the spirit of human beings. Therefore, the 

spirit of humans is God. Usually people 

say, ‘God is not seen’. Can the heart of 

huma-nity be seen? It is not seen. That’s 

because the heart of humans is God. 

いつだったか巫女の儀式, グッをする所

に行って, 私がグッが出來ないように心を

持てば, グッが出來なくなると私が言った

でしょう． このように心が神であるから私

が神として魔鬼がいたずらを出來ないよ

うにするのです． 卽ち, 心が神であるから

そのことが出來るのであり, 人間の心が神

でなくてそのような事が出來ますか?  언젠

가 굿하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굿을 못

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굿을 하지 못한

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

듯 마음이 신인고로 이 사람이 신으로서 

귀신이 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

다. 바로 마음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

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이 신이 아니라면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Therefore, one 

day This man said, ‘if He appears in an 

exorcising place, He has a mind that stop 

exorcising, the exorcising is not accompl-

ished’. Like that, heart is God, This man 

makes the devil unable to trick humans. 

Since the heart is God, This man can do 

that, if the heart of human beings is not 

God, He cannot do that. 

このように人間の心が神であるから, 台

風が吹いて來させないようにとの心を持

てば, 人間の心, 神が台風を吹いて來させ

ないようにする事が出來るのです． 共産

主義を無くそうと心に決めると共産主義が

無くなります． これもやはり共産主義という

ものが人間の心によって成り立つが, 神で

あるから共産主義を無くすというその心が

共産主義を無くすのです．  이와 같이 인

간의 마음이 신이므로 태풍을 못 불어오

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간의 마음 즉 

신이 바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는 것

입니다. 공산주의를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공산주의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요, 바로 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없

애겠다는 바로 그 마음이 공산주의를 없

애는 것입니다.  As the heart of mankind 

is God, if one has a mind that can stop 

typhoons, the heart of humanity, that is, 

God prevents typhoons from coming. 

If This man has a mind of destroying 

communism, communism disa-ppears. 

Communism is also the heart of human 

beings, it is god, the heart that removes 

commun-ism destroys commun-ism. 

勿論, 私の心が普通の人とは違うからで

す． 今日, 勝利者の心は全知全能の心で

あり, 能力がある心なので宇宙を能力どお

り自由自在にするのです． 물론 이 사람

의 마음이 보통 사람의 마음과는 다릅니

다. 오늘날 이긴자의 마음은 전지전능의 

마음이요, 능력이 있는 마음인고로 이 우

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

는 것입니다.  Of course the heart of This 

man is different from normal persons. 

Today’s the heart of the Victor is an 

almighty mind and a powerful mind. So 

He can control the universe as He wants. 

この世の中には多くの人が神學を勉强

していると言い, 神について硏究している

というが, 神がどのように生じたかと聞いて

見ると「私は知らない」と言うのです． それ

では神學にはならないのです．知ってこ

そ神學なのです． だから, 「この世の中に

は學問がなかった, 宗敎もなかった」と私

が23年間叫んだのです．  이 세상에는 많

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신

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신이라

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냐고 그들에게 물

어보면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

학이 아닙니다. 알아야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다.’ ‘종교

도 없었다.’ 하는 말을 이사람이 23년간 외

쳤던 것입니다.  Although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study theology, if someone ask 

them about God, they answer, they do not 

know. That is not theology. Only knowing 

God is theology. So This man said, ‘there 

was no learning’, ‘there was no religion’ for 

23 years. 

聖書には人が神であると確かに記錄され

ているのに, 今日, キリスト敎,  佛敎を初め

とする多くの宗敎は人が神であるとは言わ

ないのですね． だからどれ程間違ってい

るかが分かるでしょう． 佛典でも人を佛で

あると言いました．人が神だということです． 

このように聖書や佛典は正しく言っている

のに, 今日この世に住んでいる人びとは全

て間違って知っているのです． ですから、

この世に学問がないというこの人の言葉は

正しいです．  성경에는 사람이 신이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나 불

교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을 전부 사람이

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

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 알

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경도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

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불경은 바

른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살

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이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인 것입니

다.  The Bible writes that human beings 

are God, but today Christianity, Buddhism, 

and all the other religions do not say 

that. Therefore, we can see how wrongly 

they know about God. Also the Buddhist 

scriptures record that humans are 

Buddha. It means that humanity is God. 

The Bible and the Buddhist scriptures say 

correctly, how-ever people do not know 

about God. Therefore, This man’s word, 

‘there is no learning’ is right.  

永生が成し遂げられることが
神樣のみ業である 영생이 이루
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Immortality being accomplished 
is the work of God 

神の神が主張する歴史が宗教の歴史

です. したがって, 永生が行われてこそ神

の歴史であり, 神の歴史になる時に宗教
になるのです. 悪魔の歴史は死の歴史な

ので, 宗教になることはできません.  하나

님의 신이 주장하는 역사가 바로 종교 역

사인 고로 영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종교가 되

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죽음의 역사인 

고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The work 

that God insists is the work of religion, 

only if immortality is accomplished, it is 

the work of God. When the work of God 

is done, it becomes religion. As the work 

of Satan is that of death, it cannot become 

religion. 

この世の中の人びとは, 祈って禮拜をす

れば宗敎であると思っているが,  宗敎とい

うのは永生の歴史が成し遂げられる事で

あって, 死ぬ歴史，死ぬ宗敎團體は宗敎

ではないのです．  이 세상 사람들은 보

통 기도하고 예배 보면 종교인줄 알고 있

는데 종교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이지 죽는 역사, 죽

는 종교 단체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People of the world think if they pray or 

attend a worship service, it is religion. In 

fact, religion is something that enables the 

work of immortality to be done. The work 

of death or a dying society is not religion. 

死ぬのは確かに魔鬼の歴史です. 魔鬼

が死の神なので, 死の神によって死ぬこと

は真理の宗教団体にはなれません. また, 

神様の永生団体にもなれません. したがっ

て, 死ぬことは宗教になることはできず, 死

なずに永遠に生きていく歴史が真の宗教
の歴史です.  죽는 것은 분명히 마귀 역

사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신인 고로 사

망의 신에 의해 죽는 것은 진리의 종교 

단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생의 단

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죽

는 것은 종교가 될 수 없고 죽지 않고 영

원무궁토록 사는 역사가 바로 종교 역사

인 것입니다.  Dying is surely the work 

of Satan. As Satan is the spirit of death, 

dying by the spirit of death cannot be the 

religious society of truth. Also cannot be 

an immortal society of God. Therefore, 

where death exists cannot be religion, the 

work of immortality is that of religion. 

また, 宗教なら罪が何なのか知らなけ

ればならず, また義が何なのかを知らなけ

ればなりません.  義が何なのか, どんなこ

とが罪なのかを知ってこそ, それが宗教で

あり, 罪が何なのかも知らなければ宗教で

はないのです.  또한 종교라면 죄가 무엇

인줄 알아야 하며 또한 의가 무엇인줄 알

아야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

인지 알아야 그것이 종교이지 죄가 뭔지

도 모르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Also 

true religion can say what sin is, also what 

righteousness is. If religion cannot say 

what righteousness and sin are, it cannot 

be religion. 

                                                           6면에 계속

이긴자의 마음은 우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어

 구세주 조희성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

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최초로 길갈에 

진을 치고 5년 동안 거주하고, 출애굽 46

년에 길갈에서 실로(Shiloh)로 진을 옮겨 

거기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실로는 세겜

과 벧엘 중간에 위치하며 또한 기업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지파 땅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는 사방팔방

에 언덕으로 둘러 싸여 있는데, 오직 서

남쪽만 들판으로 확 틘 상태에서 전방 

40킬로미터쯤에 있는 아얄론 골짜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막을 세워 법궤

까지 모시면서 이러한 지세(地勢)를 갖

춘 곳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얄

론 골짜기 너머에 소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에서 장

차 실로(Shiloh; 구세주)가 나오심을 계

시하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

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스라

엘의 예배 중심지가 될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곳을 ‘실로’라고 부르도

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00세 때 실

로에 성막을 세우고, 그 실로에서 이스

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 5지파의 사람들

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

의 욕심만 채우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

들 5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실로에 입성하기도 전에 그들의 기업

을 모세 또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좋

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에게 요구하

여 바산에서 기업을 차지하였고, 그 남

은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

에게 요구하여 세겜 이북의 땅을 기업으

로 차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브라

임지파는 세검 이남의 땅을 기업으로 차

지하였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우벤지파와 갓지파가 모세에게 그들

의 기업을 요구하였는데, 루우벤지파는 

헤스본 주변의 땅을 차지하였고 갓지파

는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

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

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이제 12지파에서 5지파 이외에 분배

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일곱 몫의 땅을 

나눈 지적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

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장하

시어 7지파별로 추첨을 할 때에 단 자손

의 지파를 맨 나중 순번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베냐민지파를 위

해서 추첨하고, 두 번째로 시므온지파를 

위해서 추첨하고, 세 번째로 스볼론지파, 

네 번째로 잇사갈지파, 다섯 번째로 아

셀지파, 여섯 번째로 납달리지파, 마지막 

일곱 번째로 단지파를 위하여 추첨하였

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1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

다올과 이르세메스와 

42절: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43절: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44절: 엘드게와 깁브돈과 바알랏과 

45절: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46절: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

지라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

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

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

더라 

48절: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

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

이었더라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달을 명하여 멈

추게 한 곳을 어느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

하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하면서 차

례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까지 제비를 뽑을 때까지만 하여도 

달이 멈추어 섰던 아얄론 성읍을 기업으

로 차지하는 복된 지파가 나오지 않았습

니다. 따라서 자연히 아얄론 성읍은 일곱 

번째로 마지막 남은 단지파에게로 돌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지파를 일곱 수

(數)와 관련지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4절: 12지파 중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 연재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8장 여호수아»

   참성경

옛날 애굽에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

의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장래 일을 예

언할 때에 큰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둘째아들 시므온과 셋째아들 레위 그 다

음에 넷째 아들 유다 순(順)으로 진행하

다가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자

식을 낳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열한 번

째부터 정상적으로 열한째 아들 요셉에 

대한 장래 일을 예언하고 이어서 열두 

번째에는 막내아들 벤냐민에 대한 장래 

일을 예언하는 순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

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에 해당되는 단을 일곱 번째로 축복할 

목적으로,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는 그 순서를 임의로 바꾸셨던 것입니

다. 이제그대로 단을 일곱 번째로 축복

한 특별한 이유는, 단의 자손에서 일곱 

번째 천사에 해당되는 구세주가 나오게

끔 주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6천 년 전부터 계획

하셨던 일로,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신

을 모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둘째 

천사는 아브라함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을 이어받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셋째 

천사는 이삭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을 

이어받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넷째 천사

는 야곱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을 이

어받은 단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단에게 하나님

의 신이 옮겨진 후에, 그 단의 혈통을 이

어받은 후손에서 다섯째 천사에 해당하

는 영모님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에 단의 후손으로 여섯째 천사에 해당하

는 해와 이긴자가 나오시고 마지막으로 

단의 후손으로 일곱째 천사에 해당하는 

아담 이긴자가 나오심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천사가 곧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

요, 일곱째 인을 떼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

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

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

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안젤라 


